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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 2003년 화학산업 10대 뉴스⑩

KCC-현대그룹,

적대적 M&A 놓고 “친인척 대결”

시삼촌과 조카며느리 사이의 어렵고 조심스러운 관계도 재벌기업을 눈앞에 두고서는 그저 남남일 뿐이었다.

고 정몽헌 회장의 자살 이후 외국계 자본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우려해 현대그룹을 지원하는 듯 싶었던 

금강고려화학(KCC) 정상영 명예회장은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비율을 늘려가며 드디어 “현대그룹

의 경영권은 정씨 일가의 것”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은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한발 늦었고 

결국에는 국민주 공모와 여론몰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원의 판결

까지 총동원하며 초강수 맞대응을 펼쳤으나 노련한 명예회장을 상대하기란 녹

록치 않아 보인다.

KCC는 5% 지분변동 공시의무 위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이지만 법원

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진정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또 이미 11월19일 공

정위에 현대엘리베이터의 기업결합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업결합신고

서>를 제출했으나 공정

위는 아직 판단을 유보

하고 있다.

정상영 명예회장은 “석명서”까지 발표하며 현대그룹 

정상화와 내실경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구구

절절 피력하고 있으나 지켜보는 국민과 화학산업계의 

눈길은 어쩐지 곱지 못하다.

건실하기로 소문난 KCC가 현대그룹을 통해 재개 10

위권의 기업집단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자신보

다 덩치가 훨씬 큰 재벌그룹을 인수하려다 도리어 기업

가치 하락과 신용등급 추락으로 이어져 부실화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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